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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 더 편리하게 

-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공단으로 바로 전송·자동 접수
- 연간 약 7만 건 신고 편의 향상 및 접수 업무 효율 개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오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전송하면 공단이 자동으로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
이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
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지만,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QR 전자신고는 지원되지 않았다. 세무·회계 프로
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면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한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공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가 자동으로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된다.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는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공단의 접수 업무도 한층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최종 연계 테스트를 거쳐 12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대해 
QR 코드에 신고 정보까지 담아 자동으로 접수되는 QR 전자신고를 도입했
다. 이번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전자신고 범위를 확대해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높였다.

  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12일 먼저 서비스를 시작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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